
GIST, 문화기술의 방향과 미래 진단 위한 
‘2023 문화기술 미래포럼’ 성공 개최   

- ‘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문화기술 방향과 미래’를 주제로 디지털 융합시대 문화산업 
고도화 및 문화⋅예술⋅기술 융합분야 협력과 향후발전 논의

▲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8일(금) 다산빌딩에서 ‘2023년 문화기술 미래 포럼’을 성공적으로 개
최하고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  
  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 한국문화기술연구소(소장 김경중)는 생성형 인

공지능 시대를 맞아 ‘2023년 문화기술 미래포럼’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. 

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최근 약 1년간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‘CT 상상이룸전’행

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생성형 AI시대 문화기술 방향과 미래’를 주제로, 

디지털 융합시대 문화산업을 고도화하고 문화·예술·기술 융합분야 협력과 향후 발전

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 

포럼은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과 공동 주관으로 

지난 8일(금) GIST 다산빌딩에서 김경중 소장, 안창욱 교수, GIST 연구진 및 연구 

참여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. 

첫 번째 세션은 문화·기술·예술 융합과 확산을 주제로, 사전 참가자 모집을 통해 인

공지능(AI) 기반 음악창작 워크숍으로 진행됐다.

선정된 20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㈜크리에이티브마인드(대표 이종현)에서 인공

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직접 창작하는 체험이 진행돼 참가자들

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.  



▲ AI 작곡으로 널리 알려진 ㈜크리에이티브마인드(대표 이종현)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신이 
원하는 음악을 직접 창작하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.

두 번째 세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광석 교수와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김

경중 소장(융합기술학제학부 교수)의 기조 발제로 진행됐다.  

이광석 교수는 ‘다중위기(Polycrisis) 시대 문화기술(CT)의 방향성 및 미래’를 주제로 

최근 K컬처로 대두된 문화산업론의 한 지표로서 문화기술(CT)의 미래영역과 개발 

의제, 확장성에 대해 발표했으며, 김경중 소장은 ‘한국문화기술연구소 성과와 향후 

계획’에 대해 최근 기술실증 사례를 중점으로 발표를 이어 갔다.  

세 번째 세션은 ‘최근 문화기술 연구개발 동향’을 주제로, 전남대학교 신춘성 교수

가 좌장을 맡아 GIST AI대학원 안창욱 교수가 ‘AI작곡은 창의적일까? 이봄(EvoM)을 

중심으로’를, ㈜자이언트스텝의 정우진 이사가 ‘기술융합을 통한 문화예술 창작과 

확산’을 주제로 발표했다. 



▲ GIST AI대학원의 안창욱 교수가 ‘AI작곡은 창의적일까? 이봄(EvoM)을 중심으로’를 주제로 발표하
고 있다. 

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최근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시대에 대응하는 문

화현장의 창작과 유통사례, 기술융합의 의미와 창작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며 포럼

을 마무리했다.  

김경중 소장은 “최근 문화기술 연구개발의 화두는 생성형 AI를 어떤 방식으로 콘텐

츠 제작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”이며, “이번 포럼을 통해 연구소뿐 아니라 유관기관 

연구진들과 함께 문화기술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자

리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한편 포럼과 함께 준비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성과전시회 ‘CT 상상이룸전’은 12월 

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GIST 다산빌딩 1층 연구소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, 1년간

의 연구 성과물을 미디어아트 작가와 협업하여 제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.

‘CT 상상이룸전’의 주요 전시 콘텐츠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변환 기술, 미디어월 

제스처 인식기술, 문화유산 3D데이터이며, 미디어아트 작가의 시선으로 기술을 재

해석하여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했다.  


